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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nursing simulation learning.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ith 150 nursing students in B city from September 1 to 15 December, 2016.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ies,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learning flow,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nursing simulation learning was critical thinking (β=.547, p<.001), learning flow(β= -.167, p<.05), metacognition(β=.161, p<.05). And these factors explained 60.2% of the variance i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nursing simulation learning sigificantly enhance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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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론적 내용과 임상실습에서 배운 실제를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Chung Seung-EunㆍLee Soon-Hee, 2010).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외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간호교육과정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필요한 핵심적인 간호실무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11).

        최근 들어 의학의 발전으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간호 지식과 수기술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입원 환자의 안전(patient safety)이 강조되고 있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Cannon-DiehlㆍMargaret Roseann, 2009).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간호학 실습교육에 고도로 컴퓨터화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Medley Catherine F.ㆍHorne Claydell, 2005) 시뮬레이션 학습은 교수 학습전략으로, 임상과 유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조직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한다(Kim Jee-Hee, 2007).

        간호대상자는 단순한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임상상황이므로 간호사의 체계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요구되고 있다(Kim Cho-JaㆍAhn Yang-HeuiㆍKim Mi-WonㆍJeong Yeon-Ok & Lee Ju-Hee, 2006). 선행문헌에서 시뮬레이션 학습이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Ackermann, Andra Dodge et al., 2007; Rauen, Carol, A., 2004; Zekonis, DonnaㆍEverson, Faye, P., 2007), 학습자 특성 중 메타인지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전체적인 인지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Kang Myung-HeeㆍSong Yun-Hee & Park Sung-Hee, 2008).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과정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서 문제해결능력에 중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Kang Choong-Youl & Jeong Sol, 2006).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며 실행해가는 학습인 시뮬레이션 학습은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자기 동기유발과 주도성이 필요한데(Jeffries, Pamela R., 2005), 이때 요구되는 것이 메타인지이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학습은 지식과 기술이 같이 학습되는 종합수행학습으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비판적 사고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속성으로서, 대학 졸업 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실한 근로자와 글로벌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Faicone, Peter, A., 2010). 고등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의 발달이 학생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개혁의 장기목표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Tsui, Lisa, 2002). 또한,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적 수단(Faicone, Peter A. & Faicone, Noreen C., 1993)으로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대해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로 간호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 사고로 여겨지고 있다(Kim, Sung HeeㆍNam, Hyun A. & Kim, Mi Ok, 2014). 

        학습몰입은 적극적이고 탐색적인 학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집중과 참여를 촉발시켜주는 심리적 기제로써(Csikszentmihalyi, Mihaly, 2004), 학습 상황에서 학습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감각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학습하는 동안 즐거움과 재미를 수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Suk Im-Bok & Kang E-Cheol, 2007), 대학생의 경우 심층적 인지전략 및 메타인지 전략을 많이 활용할수록 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Chung Ae-KyungㆍMaeng Min-JaeㆍYi Sang-Hoi & Kim Neung-Yeun, 2010). 또한 몰입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므로(Csikszentmihalyi, Mihaly, 2004) 시뮬레이션학습에서의 간호문제에 대한 학습몰입은 해결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 과정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게 하고, 긍정적인 협조관계를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Yi, Woo Mi, 2004). 

        문제해결력은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Kang Myung-Hee et al., 2008), Rauen, Carol A(2004)의 연구에서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 사고를 촉진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교육은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간호교육의 임상수행능력 학습을 위하여 부각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메타인지,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교육방법과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에서의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를 검증한다. 

        2)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 몰입 및 문제해결력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 몰입 및 문제해결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뮬레이션 학습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에서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과 문제해결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은 유사한 방식으로 간호시뮬레이션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B광역시에 위치한 3개의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편의 표집하였다.  P대학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수행하였다(IRB NO:1041386-2016930-HR-019-03).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5 program을 이용하여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방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수는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를 시뮬레이션 기반학습논문을 근거로 하여(Lee, Woo Sook & Kim, Miok, 2011) 효과크기(f) 0.3을 두고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95로  두어 양측 검정하였을 때 138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52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불충분 자료를 2부를 제외한 150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가. 메타인지
          메타인지 측정 도구는 Pintrich, Smith, Gracia와 Mckeachie(1991)가 개발한 ‘학습동기화 전력설문지(Motivation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aire : MSLQe)를 Yi, Woo Mi(2004)가 우리 문화권에 맞게 수정·보완한 31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다. Oh, Yun Jeong(20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다.

        

        
          나.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 측정도구는 Yoon, Jin(2004)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된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로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다. 학습몰입
          학습몰입 측정도구는 Suk, Im Bok과 Kang E Cheol(2007)이 학습상황에서 학습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Lee, Ji Hye(2010)가 수정·보완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라. 문제 해결력
          문제해결력은 Heppner, P. Paul와 Petersen, Chris. H.(1982)이 개발한 문제해결 인식 검사(Personal-Problem Solving Inventory)를 Kang, Myung Hee et al.(2008)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32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수업시간에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참석하여,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간호시뮬레이션 학습 적용 전 준비단계와 학습 적용 단계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간호시뮬레이션 학습 적용 전 준비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학습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간호학생들의 메타인지수준을 측정하였다. 교과목 운영 교수자들은 모두 시뮬레이션 관련과정을 이수하였고, 1년 이상의 시뮬레이션 교과목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습적용단계에서는 3개 대학 모두 1개 팀당 4~5명씩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었고 팀별로 시나리오 관련 학습과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팀원끼리 연습을 해오도록 하였으며, 교수자는 역할을 골고루 경험하도록 역할을 조정하였다. 시나리오는 천식환자간호, 심정지환자간호, 부정맥환자간호, 흉통환자간호로 구성되었다.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며, 시나리오 상황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찾으면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 중간단계에 비판적 사고력과 학습몰입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이 모두 종료되고 디브리핑을 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문제파악 및 해결방법을 서로 공유하였으며, 각 역할에 대한 느낀 점과 개선점 등을 나누고, 모든 시뮬레이션 실습 후 문제해결력을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양측검정하였다.  

        첫째,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은 빈도와 백분율,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력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시뮬레이션 학습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 간의 상관관계는 Pe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뮬레이션 학습요인은 단계식(stepwise)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학생의 성별은 86.0%로 여자가 많았고, 학년은 4학년이 54.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령은 23세가 36.0%로 가장 많았고, 종교에서 무교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입학인식이 긍정적인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 후 인식에서는 보통이 51.3%로 가장 많았다.

        
          <Table 1> 
				
          

          
            Differences in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M
              	SD
              	t/F
              	
                p
              
            

          
          
            	Gender
            	Women
            	29
            	86.0
            	3.98
            	.550
            	.910
            	.365
          

          
            	Man
            	21
            	14.0
            	3.84
            	.613
          

          
            	Grade
            	3rd
            	64
            	42.7
            	3.94
            	.609
            	-.528
            	.599
          

          
            	4th
            	86
            	57.3
            	3.99
            	.510
          

          
            	Age
            	＜22
            	46
            	30.7
            	3.97
            	.607
            	.239
            	.783
          

          
            	23
            	54
            	36.0
            	3.94
            	.530
          

          
            	W＞24
            	50
            	33.3
            	4.02
            	.537
          

          
            	Religion
            	Christian
            	23
            	15.3
            	3.98
            	.621
            	.536
            	.658
          

          
            	Buddhist
            	24
            	16.0
            	3.95
            	.518
          

          
            	Catholic
            	15
            	10.0
            	4.13
            	.583
          

          
            	Etc
            	88
            	58.6
            	3.93
            	.549
          

          
            	Enterance recognition
            	Positive
            	91
            	60.7
            	4.00
            	.579
            	.765
            	.445
          

          
            	Average
            	59
            	39.3
            	3.93
            	.511
          

          
            	Recognition after practice
            	Positive
            	37
            	24.7
            	3.95
            	.502
            	1.362
            	.260
          

          
            	Average
            	77
            	51.3
            	4.03
            	.584
          

          
            	Negative
            	36
            	24.0
            	3.83
            	.53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는 성별, 학년, 연령, 종교, 실습 후 인식, 입학인식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7±0.387점, 비판적 사고는 5점 만점에 3.49±0.334점이었고,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3.21±0.485점이었으며, 문제해결력은 6점 만점에 3.97±0.555점 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Meta cognition
              	Critical thinking
              	Learning flow
              	Problem solving ability
            

          
          
            	M
            	3.37
            	3.49
            	3.21
            	3.97
          

          
            	S.D
            	0.387
            	0.3　34
            	0.485
            	0.555
          

          
            	Min
            	2.10
            	2.78
            	1.60
            	2.59
          

          
            	Max
            	4.42
            	4.52
            	4.54
            	5.22
          

        

        

      

      
        3.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간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력은 메타인지(r=.586, p<.001), 비판적 사고(r=.746, p<.001), 학습몰입(r=.592,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Meta cognition
              	Critical thinking
              	Learning flow
            

          
          
            	Critical thinking
            	.602***
            	
            	
          

          
            	Learning flow
            	.570***
            	.608***
            	
          

          
            	Problem solving ability
            	.586***
            	.746***
            	.592***
          

        

        

      

      
        4. 대상자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해결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식(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3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9.553, p<.001), 분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이 문제해결력을 60.2%(R2=.602)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인들의 분산팽창요소(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이 1.749 ~1.875로 10보다 작게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의 값이 0.533 ~ 0.572로 1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이 1.988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Problem Solving Ability
          
          

        

        
          
            
              	
              	B
              	S.E
              	
                β
              
              	t
              	
                p
              
              	R2
              	adj.R2
              	F(p)
            

          
          
            	Const.
            	-.598
            	.326
            	
            	-1.833
            	.069
            	.602
            	.593
            	69.553***
(.000)
          

          
            	Critical thinking
            	.910
            	.122
            	.547
            	7.445***
            	.000
          

          
            	Learning flow
            	.191
            	.082
            	.167
            	2.339*
            	.021
          

          
            	Meta cognition
            	.231
            	.102
            	.161
            	2.271*
            	.025
          

        

        

        이들 독립변인 중에서 비판적 사고(β =.547, p<.001), 학습몰입(β=.167, p<.05), 메타인지(β=.161, p<.05) 등이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메타인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하여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해결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와 Kang Hyun-Ok(2010)에서 성별과 입학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성별이나 입학시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메타인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결과와 같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 Young Ran과 Kim Si On(201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평균 3.20점,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 3.37점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Lee Sun Ok과 Suh Min Hee(2012)의 연구에서의 3.81점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원생은 현직 간호사이기에 실무경험도 많고 연령분포가 20대에서 50대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tewart, Penee W., Cooper, Susan S. 와 Moulding, Louise R.(2007)는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인지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는 3.49점으로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의 3.76점보다는 다소 낮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ur Hea Kung et al., 2013; Yang  Sun Hee et al., 2009)와 마찬가지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간호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온 결과로 생각된다. Kwon In Soo  et al.(2006)은 간호교육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에서 무비판적으로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고, 상황을 분석, 종합, 추론하며 의사결정시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자기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Martin  Cheryl(2000)은 급변하는 의료문화와 다양한 대상자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호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력은 임상적 상황에서 간호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지 기술과 태도로, 간호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수업은 임상적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과 적절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Kim, Sung-HeeㆍNam, HyunaㆍKim, Miok, 2014)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에는 표준화된 임상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시나리오의 학습으로 얻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비판적 사고의 기준에 맞추어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eo, Min Gyu, 2013).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Kim, Sung-Hee et al.(2013)이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간호학생이 비판적 사고성향이 낮은 간호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과 유사한 연구 결과로, 간호학생이 간호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많은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비판적 사고력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반면(Sullivan-MannㆍPerronㆍFellner, 2009), 시뮬레이션 학습경험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보고(Kim Yun HeeㆍJang Keum Seong, 2010; Lee Myeong SunㆍHahn Suk Won, 2011)도 있어 시뮬레이션 학습과 비판적 사고력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은 3.21점으로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에서 3.34점보다는 약간 낮고,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진행된 Choi, Im Sook과 Park, Min Jung(2012)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이 3.19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이러닝에 대한 학습몰입을 연구한 Song Yun Hee(2012)의 연구에서는 3.71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Song Yun Hee(2012)의 연구의 경우,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결과이고, 각각의 연구의 수업방법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문제해결력은 6점 만점에 3.97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에서 4.25점보다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문제 중심 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Son Young Ju와 Song Young A(2012)의 4점 척도에서 2.69점, 시뮬레이션 연계 문제 중심 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Lee Woo Sook et al.(2009)의 5점 척도에서의 3.59점과는 유사한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이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과 다른 문제 중심 학습과 시뮬레이션 연계 문제 중심학습과 같은 새로운 학습전략들이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Carolin Aube, Eric Brunelle, 과 Vincent Rousseau(2014)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관리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정보제공 및 목표몰입을 살펴본 결과, 몰입도가 높은 팀이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몰입과 문제해결력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단순한 관찰이 아닌 학습자가 몰입을 하여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 해결력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 공학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Chung Ae Kyung et al.(2010)의 연구, 웹 기반 문제 중심학습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Myung Hee et al.(2008)의 연구와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학력이나 학습의 형태에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메타인지였다. 이는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만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으며, 웹기반 문제 중심 학습에서 메타인지와 함께 학습몰입이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친 Kang Myung Hee et al.(2008)의 연구와는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웹기반 학습에서 학습자 소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메타인지 수준별 학습활동 분석을 한 Lee, Sun Ock과 Suh, Min Hee(2012)의 연구에서 메타인지가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Park, Hye Jin과 Kwean, Hyuk Jin(2010)의 연구에서 메타인지가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이는 주어진 과제와 학습방법에 따라 메타인지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은 기존의 지식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가상의 임상상황에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간호활동을 수행하며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적인 학습이므로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 몰입이 모두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간호학적 의의는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에 있어서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나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는 없고, 더욱 문제해결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Oh Yun-Jung과 Kang Hee-Young(2013)의 연구 1편밖에 없어 이를 확인한 데에는 본 연구결과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학습몰입 및 문제 해결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문제해결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과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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